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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a survey on the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process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t D University of Korean Medicine. The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KAS2022 evaluation, gather data for 

improving Korean medicine education quality, and identify educati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9 self-evaluation committee members, 

including professors from basic sciences, clinical sciences, and medical education at 

D College of Korean Medicine. The survey covered various aspects of the 

accreditation process, including perceptions, preparation, understanding of 

standards, opinions on criteria, views on student growth, and satisfaction. Professors 

from different fields analyzed the results, drawing conclusions through further 

discussions. 

Results; Results showed that while professor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accreditation, they expressed concerns about its implementation challenges, 

including workload, effectiveness, and lack of support. Difficulties were noted in 

areas such as curriculum design, student assessment, and resource allocation.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study concludes that future accreditation processes 

should focus on simplifying evaluation content, providing appropriate faculty 

support, and ensuring that accreditation directly contributes to improving 

educational quality and student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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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학 분야의 발전은 국민 건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

친다. 이에 따라, 잘 교육된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국

가의 건강 인프라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1,2.  

한의학교육에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로, 교육에 대한 

초점은 한의과대학 내에서 변화와 혁신의 주요 원동력으로 부

상했다. 첫 번째 인증 기준 주기가 한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을 높혔다면, 두 번째 주기는 역량 중심적 접근 방식으

로의 전환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그리고 KAS2022

에서는 이러한 역량중심 설계가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작

동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의 질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

며, 과정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성찰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향후 자체평가 진행 시 개선

해나가야 할 점을 제언한다. 

연구 도구 및 방법  

1. 연구 배경 

이 연구는 D 한의과대학교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한 성

찰을 목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 목적은 D

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진행된 KAS2022 평가인증의 타당도

를 점검하고, 한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

보함과 동시에 평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육 전반적인 장단

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 평가준비에 도움을 주고, 한의과대학 구성원들의 교육방

향을 점검하고 재설정하여 평가의 질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한 한의과대

학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설문대상 및 분석방법 

설문은 D 대학교 한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 교수를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16 명의 교수와 자문 및 

전체적인 검토를 담당한 3 명의 교수에게 인증평가 성찰 설문

을 요청하였다.  

문항은 기초조사,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과 준비, 평가인증

기준과 평가보고서 작성의 이해,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의견, 

학생들의 실제적인 성장에 관한 의견, 자체평가위원 위촉, 구

성, 활동에 대한 의견, 평가인증 인력의 직무에 대한 인식, 만

족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논문

을 참조하여 설계하였고 2, 평가인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

들은 대부분 중간점이 없는 리커트 6 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

였다.  

특히, 평가기준과 평가보고서 작성의 이해에서는 자체평가 

준비 시, 담당한 부분만 응답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이해도

와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과 준비 

항목과 마찬가지로 중간점이 없는 리커트 6 점 척도로 (매우

어려움 1, 어려움 2, 약간 어려움 3, 약간 쉬움 4, 쉬움 5, 매우 

쉬움 6)으로 제시하여 5 점 척도보다 더 세분화하여 의견을 분

석할 수 있도록 했다. 부족한 부분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유

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결과는 기초교수, 임상교수, 의학교육학교수가 각자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공유 및 종합하였고, 이 후 3 차례 추가

적인 논의를 통해 시사점과 결론을 도출하여 향후 인증평가 

개선 계획의 주안점을 찾았다. 

결과  

1. 기초조사 

가. 직렬 및 근무 경력  

설문 조사에 응한 사람은 총 19 명으로 기초교수 8 명(42%), 

임상교수 11 명(58%)이었다. 근무 경력은 5 년 미만 6 명

(32%), 5~9 년 1 명(5%), 10~14 년 5 명(26%), 15~19 년 3

명(16%), 20 년 이상 4 명(21%)이었다. 

나. 자체평가위원 평가인증 참여 

평가인증 참여 횟수는 1 회, 2~3 회, 4 회 이상이 각각 6 명

(32%)이었고, 1 명(5%)은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참여한 인증

평가의 기준(중복)은 1 주기 5 명(17%), 2 주기 8 명(27%), 

KAS2022 15 명(50%), 없음이 2 명(7%)로 KAS2022 에 참여

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과거 담당 절차를 묻는 질문에 ‘자체 

평가연구보고서 참여/작성’이 17 명(74%)로 가장 많았고, ‘타

학교 방문평가 참여/지원’, ‘모니터링 평가연구보고서 참여/

작성’, ‘참여한 적이 없음’이 각각 2 명(9%)이었다. 

2.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과 준비  

가. 평가인증의 필요성 인지 

교수진의 평가인증의 필요성 인지는 6 점 리커트 척도로 평

균 4.67(표준편차 1.00)을 기록하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

고, 학생들의 평가인증 필요성 인지는 평균 2.83(표준편차 

1.21)으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Table 1). 

나. 인증평가 준비 

인증평가 준비 기간에 대해서는 상시 준비가 9 명(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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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고, 2 년 전 4 명(22%), 1 년전 3 명(17%) 순이었다. 

준비기간이 아니더라도 담당 영역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

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냐는 질문에 6 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4.61(표준편차 1.06)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Table 

2).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한평원 기준

에 대한 정확한 교육 필요, 평가인증 기준을 해석하는 데 어려

움, 불필요한 증빙자료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 실질적으로 학

생 교육과 역량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러움, 서술할 항목이 

너무 많음, 본부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 분과별 정기모임 필요 

등의 답변이 있었다. 

3. 평가인증기준과 평가보고서 작성의 이해 (1~9 영역)  

1 영역(사명과 성과)에서는 평가인증 기준이 대체적으로 쉽

다는 의견이 많았고, 2 영역(교육프로그램)에서는 약간 어렵

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교육과정 

운영(P.2.1.1.), 임상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충분한 외부 

실습 과정 운영(P.2.6.1.)에서는 어려움을 느꼈다.  

3 영역(학생평가)은 약간 어렵거나 약간 쉽다는 의견이 골

고루 있었다.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고, 교육성과 도달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실시(P.3.2.1)에 가장 많이 어렵다

고 대답하였다.  

4 영역(학생)에서는 주된 의견이 약간 어려움이었는데, 학

생 학업상담 체계를 운영(P.4.1.1.)과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 시행(A.4.1.1.)하는 

것을 힘들게 느꼈다.  

5 영역(교수)에서는 어려움~쉬움(척도 2~5) 사이에 의견

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는데, 특히, 교수 채용 정책에 업적기

준을 두는 것(P.5.1.1.)과 교수가 교육, 연구, 봉사활동 간 균

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P.5.2.1.)을 어렵게 느꼈

고, 교수가 전체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정책 확보, 관련 

활동지원(P.5.2.2.)이 그 뒤를 이었다.  

6 영역(교육자원)에서는 매우 어려움~쉬움(척도 1~5) 사이

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학생 복지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리

하는 것(P.6.1.2.)을 매우 어려워했고, 다음으로는 적절한 임

상실습을 위해 학생참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P.6.2.3.)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는 적절한 임상실습을 위

해 충분한 수의 필수환자군을 확보(P.6.2.1.)하는데도 약간 어

려움을 가졌다.  

7 영역(교육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어려움~약간 어려움에 

응답이 모두 몰려 있었다. 교육평가체제를 수립하여 운영, 교

육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는 것(P.7.1.1.), 교육프로그램 모니

터링과 평가활동에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것(P.7.3.1.)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졸업생의 수행능력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A.7.3.1.)에 어려움을 느꼈다.  

8 영역(대학운영체계)에서는 매우 어려움부터 매우 쉬움까

지 전 척도에 걸쳐서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 특히, 교육전용

예산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재정의 책임과 권한 명시

(P.8.3.1.)와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자원을 배분하고 교육과정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P.8.3.1.)하는 부분에서 매우 어렵

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 외에도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포함

하여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와 협력사업 진행(A.8.5.1.)에서 어

려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9 영역(지속적 개선)에서는 직전 평가 인증에서 

받은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P.9.0.1.)하는 것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

가하여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P.9.0.2.)해야 하는 두 가

지 평가요소 모두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Table 1.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Question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Faculty’s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0 (0%) 0 (0%) 2 (11%) 7 (39%) 4 (22%) 5 (28%) 

Students’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3 (17%) 4 (22%) 6 (33%) 3 (17%) 2 (11%) 0 (0%) 

 

Table 2. Opinions on the Preparation Period for Accreditation Evaluation. 

Question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What Do You Think About Actively Participating in 

Educational Activities and Showing Interest in Your 

Assigned Area of Education, Even Outside the 

Preparation Period? 

0 (0%) 0 (0%) 4 (22%) 3 (17%) 7 (3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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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의견  

평가인증 기준에 관하여 실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각자가 맡은 영역에 표기하게 하였을 때, 6 점 리커트 

척도로 1 영역에서는 평균 4.5(표준편차 0.5), 2 영역에서는 

평균 4.8(표준편차 0.74)로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3 영역에서는 평균 3(표준편차 0.82), 4 영역에서는 평균 

3(표준편차 0.82), 5 영역에서는 평균 2.75(표준편차 0.83)으

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많았다. 6 영역에서는 평균 4(표

준편차 1.22), 7 영역에서는 평균 5(표준편차 0)로 필요하다

는 의견이 많았고, 8 영역에서는 평균 3.25(표준편차 0.83)으

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9 영역에서는 평균 4.5(표준편차 

0.5)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Table 3). 

D 학교 한의과대학은 평가인증의 기준에 따라 시대적 요구

를 교육현장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4.4(표준편차 0.71)로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4).  

그 이유로는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임, 평가인증 기준

에 맞추어 교육이 변화되고 있음, 임상실습에 평가인증 기준

을 맞춰 다양한 실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도입하였음 등의 긍

정적인 답변과, 평가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어 그것이 교육 현

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인증 기준 자체가 

실제적 시대적 요구와 부합되는지에 관한 의문 등의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5. 학생들의 실제적인 성장에 관한 의견  

학생들의 실제적인 성장에 관해 16 문항의 질문이 주어졌

으며 전체적으로 본다면 6 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4.05(표준

편차 0.94)로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이었다.  

문항별로 본다면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 목적이 보건, 의료 및 복지 증진임을 알고 있는

지’에 관한 질문으로 평균 4.58(표준편차 1.09)를 받았고, ‘졸

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기성과를 실제적으로 잘 구축하여 

운영하냐’는 질문은 평균 4.37(표준편차 0.87)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았던 항목은 ‘기초-임상-의료인문 과목이 

긴밀하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평균 3.74(표준편차 

0.96)를, ‘평가인증으로 평가방법에 있어 학습효율을 높이고 

있냐’는 질문으로 평균 3.74(표준편차 1.25)로 응답 받았다.  

그 외에 평가 인증을 통해  D 대학교 한의과대학이 갖는 긍

정적인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14 명

(34%)가 한의학교육 자체 점검으로 부족했던 점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였고, 13 명(32%)가 한의학교육에 대한 한의과대학 

내부 구성원의 관심 증가를 꼽았다. 

6. 자체평가위원 위촉, 구성, 활동에 대한 의견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다

시 수락할지에 관한 질문에 42%가 긍정, 32%가 부정에 답하

였다. 긍정으로 답한 이유는 대학발전에 대한 열망(42%), 자

Table 3.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Please Indicate the Degree to Which Practical 

Educational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Evaluation Areas You Are Responsible For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Area 1 - Mission and Outcomes    1 (50%) 1 (50%)  

Area 2 - Educational Program    2 (40%) 2 (40%) 1 (20%) 

Area 3 - Student Assessment  1 (33%) 1 (33%) 1 (33%)   

Area 4 - Students  1 (33%) 1 (33%) 1 (33%)   

Area 5 - Faculty  2 (50%) 1 (25%) 1 (25%)   

Area 6 - Educational Resources  1 (25%)  1 (25%) 2 (50%)  

Area 7 - Educational Program Evaluation     1 (100%)  

Area 8 - University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1 (25%) 1 (25%) 2 (50%)   

Area 9 - Continuous Improvement    1 (50%) 1 (50%)  

 

Table 4. Perception of the Suitability of Accreditation Standards for Educational Settings 

Question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Do You Think D Korean Medicine University Effectively 

Reflects Contemporary Needs in the Educational Field 

According to Accreditation Standards? 

0 (0%) 0 (0%) 2 (13%) 5 (33%) 8 (5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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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평가의 중요성 인지(42%)를 꼽았으며, 부정으로 답한 이유

로는 시간부족(63%)이 가장 많았다.  

자체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보상과 지원은 충분하냐는 질

문에 6 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2.63(표준편차 1.22)으로 부정

적인 답변이 많았다(Table 5). 제공되기를 바라는 보상 및 지

원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업적 평가점수가 43%로 가

장 많았고, 금전적 보상 28%, 수업·진료 시간 조정 등의 행정

적 지원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 

평가인증 인력의 직무에 대한 인식으로 한의과대학 및 병원 

협조 정도는 6 점 리커트 척도 평균 3.61(표준편차 1.21)로 다

소 부정적으로, 자체평가위원 직무의 난이도는 평균 4.28(표

준편차 1.10)로 다소 어렵다로, 자체평가위원 직무의 작업량

은 평균 4.33(표준편차 1.05)으로 다소 많다는 평가였다

(Table 6) 

7. 만족도 

자체평가위원으로서 만족도는 6 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3.31(표준편차 1.26)로 나왔으며 다소 부정적이었다.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2.89(표

준편차 1.37)로 좀 더 부정적이었고, 한의학교육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94(표준편차 0.83)로 보통 정도로 

평가되었다(Table 7). 

기타 의견으로는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수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인

증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학생들의 한의사로서의 진

료와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8. 시사점 

전반적으로 D 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들은 평가인증의 필

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평가 방법이나 난이도, 작

업량, 요구 사항, 효용성, 보상과 지원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다시 자체평가위원을 수락할지에 대한 질문에

서 긍정의견이 42%라는 것과 그 이유가 본인이 속한 한의과

대학의 발전에 대한 열정과 자체평가의 중요성 인지라는 것은 

불만족에 대한 해결책이 잘 마련되었을 때, 향후 교육의 질향

상에 이러한 긍정적 교수 의지가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여겨

졌다.  

해결책을 위한 요구로는 평가 내용의 간소화, 기준에 대한 

정확한 교육, 교수 전체의 관심과 노력, 보고서 작성의 부담 

감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도입, 적절한 보

상과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증평가 준비과정의 구

체적인 설계와 담론을 통한 뚜렷한 목표 지향적인 로드맵 설

정이 필요하겠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D 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진행된 2024 학년도 

KAS2022 평가인증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의학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을 고찰하고자 했다. 

한의학교육에서의 평가인증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의 

한의학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도

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2 주기 평가인증 부터는 역량 중심의 커리큘럼으로의 

전환이 강조되었고, KAS2022 에서는 2 주기에 설계한 계획 

대해 교육현장에서의 실현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

생들이 실제 임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효과적

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Table 5. Perception of Provided Rewards and Support. 

Question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Is the Support and Reinforcement Provided to Self-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by D Korean 

Medicine University Sufficient? 

4 (21%) 5 (26%) 6 (32%) 2 (11%) 2 (11%) 0 (0%) 

 

Table 6. Perception of Job Difficulty. 

Question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and Hospitals 

1 (6%) 2 (11%) 5 (28%) 6 (33%) 3 (17%) 1 (6%) 

Difficulty Level of Duties as a Self-Evaluation 

Committee Member 

0 (0%) 1 (5%) 3 (16%) 8 (42%) 4 (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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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D 대학 한의과대학 교수들은 평가인증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실제 평가과정에서의 

난이도, 요구되는 작업량, 보상 부족, 그리고 평가인증이 학생

들의 실제적인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 등 여

러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교수들은 평가인증 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페이퍼 작업에서 번아웃을 경험하였고, 중복되

게 기재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하였

다.  

또한, 한의학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질적인 향상을 이

루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교수들은 평가인증이 실제 교육과정

의 개선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과별 모임 등 상

시적 회의를 통해 구성원 간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실제 수업

성과-과정성과-시기성과-졸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하고 싶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D 한의과대학에서는 향후 평가인

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하하고 한의학

교육 질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교수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수들이 평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한의학평가원에 자체평가위원들의 인

증평가 준비를 위한 녹화된 온라인 교육(홈페이지 게시) 등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힘들 경우 의학교육학

교실 교수 자체 강의 또는 외부 교육학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평가인증 과정에서 교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자료의 방식과 양을 영역별로 논의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더 개선되겠지만, 내부

적으로도 자체평가위원의 선별과 운영 프로세스가 연계성을 

갖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 보직단 교수 중심에

서 더욱 확장하여 교육에 관심있는 교수를 주축으로 한 위원

회 구성에 더 신경을 써서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교육평가체제

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가인증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졸업역량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평가방법을 실제 임상 현장과 긴밀

하게 잘 짜여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교수들에게는 적절

한 보상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평가인증 과정

에 대한 참여 동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초-임상-의료인문학 교수들 간 수

업성과-시기성과 통합 주제로 상시적 담론장이 필요할 것이

다. 다음으로는 교수 간 논의한 내용이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

도록 지역사회에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지표화 할 수 있는 연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한의원 

및 한의학전문기관과 MOU 등의 확충 및 운영은 학생들의 진

료역량과 사회적 책무성 함양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의과대학 병원과의 협력을 더욱 키워 임상

교수 중 교육역량이 뛰어나거나 관심을 가지는 교수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내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본대의 지원 역

시 가장 중요한 인적, 행정적 자원이므로 우호적인 관계 안에

서 한의학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한의학교육의 투자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연구-봉사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

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선순환적인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

을 것이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은 단순한 평가 절차에 그

쳐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

키는 중요한 도전과 기회로 작용해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일개 대학의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인증평가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라, 향후 관련 대학본부 직원, 

한의과대학 행정직원 및 조교, 일반교수, 학생, 학부모 등으로 

설문 범위를 넓히고, 필요할 경우 질적연구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2 개 한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조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객관적으로 한

Table 7. Satisfaction. 

Question Not at all Moderate Strongly aware 

1 2 3 4 5 6 

Satisfaction as a Self-Evaluation Committee Member 1 (5%) 4 (21%) 7 (37%) 3 (16%) 3 (16%) 1 (5%) 

Overall Satisfaction with Accreditation Evaluation for 

Korean Medicine Education 

4 (21%) 4 (21%) 4 (21%) 4 (21%) 3 (16%) 0 (0%) 

Overall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ine Education 0 (0%) 1 (5%) 4 (21%) 9 (47%) 5 (2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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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수적인 후속 연구는 실현 가능한 교육 로드맵을 

제시하여 인증 평가가 학생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

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체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수 전문성과 

한의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도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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